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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강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하느님,God/GOD)  
1. 엘(la,) 이 mighty, one 의미로 단수 명사로 구약 창세
기 14장28절에서 시작하여 말라기 까지 나타난다.  
2. 엘로힘(~yhiøl{a/) 은  oGods, object of worship 으로 복수 
명사로 쓰이는데, 구약 창세기 1장 1절 3번째 단어로 ‘태초
에 창조하셨다. 하나님(하느님,God/GOD)들께서’ 복수로 
쓰였다 위엄의 복수 존경의 복수라고 한다. 그런데 그 창
조하셨다 의 동사는 단수로 쓰였다 이 단어가 구약전반에 
제일 많이 쓰였다. 
3. 엘로하(h;Ala,)은  God, object of worship으로 신명기 
32장15절에서 처음 나와서 욥기, 시편, 잠언, 이사야, 다
니엘, 하박국에 조금 나온다.  
4. 에라(Hl'ae) 는 아람어로 God, an object of worship 으
로 에스라와 다니엘에 여러 번 나오고, 예레미아서 10장 
11절에 한 번 나온다.
5. 엘 사다이(yD:êv; laeä-ynIa] , I - God almighty) 의 사다이  
는 창세기 17장 1절 민수기 24장 4절 룻기 1장 20절에 
‘나는 전능한 엘(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경
하는’ 등. 신에 대한 수식어다. 
6. 야~ㅎ웨~ㅎ 쩨바오옽 에로히(yhe²l{a/ tAaêb'c. hw"åhy> (Yahweh 
of Hosts God)도, 쩨바오옽은 삼상17장 45절도 만군의, 
전능의, 군대의 등의 엘(하나님)의 수식어다. 
7. 여호-와-(ה )는  ‘he who is.’ 로 창세기15장 2, 8절 
나오고, 주로 에스겔에서 절마다 나오다 시피 한다. 
여호와(Jehova)와  야웨(Yahweh=야~ㅎ웨~ㅎ)는? 
여호-와-(ה )는 본래 4 문자(hwhy)로만 기록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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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에 너무 죄송해서(동양사상=자기나 친구의 아버지
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 같이) 소리 내서 안 읽고, 그
냥 넘어갔다. 그러면서 포로 70십 년이 지나는 가운데, 
모음 자체를 잊어버렸다. 
나중에 아도나이(י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The Lord)의 
모음 [a,o,a,i]를 hwhy 에 대입시켰다. 아도나이(י )에서 
는 후음이다. 그러므로 는 목구멍에서 발음되므로 발음
이 정확하지 않기에  ֲ [a:]  이나 여호-와-(ה )의 는 y가 
보통 문자이기에  [e]  소리로 즉 [여]로 발음된다. 
8.야웨 (ה ) 는 북조 이스라엘은 이방여자와 결혼도하고, 
우상도 맞아 섬겼다. 그 신명(神名)도 거리낌 없이 불렀
다. 북조에서 발견된 신 이름인 i[abe(야베)가 있었다. i[abe

의 a 와 e 가 hwhy에 대입시켜 ה [야-웨-]가 되었다. ה는 
본래 h 음이나 발음되는 모음 뒤에 h는 그 모음을 장음
화한다. 구약교수 이진태 박사는 얗윃 라고 표기하나, 필
자는 ‘야~ㅎ 웨~ㅎ’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기도 하다고 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을 보고 누구냐? 고 했을 때 ‘나는 나(I am who I am)’ 
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어떠했기에 그 앞에서 엎드려 
졌겠는가?    출3:14  hy<+h.a,( rv<åa] hy<ßh.a,(  말씀하시고, 이어 출
3:15  hw"ùhy>  문자가 나온다. 그리고 아브람도  창15장 2절  
하나님을  'hwIhy/ yn"Üdoa]  Lord Yahweh라 불렀고,   창22장14
절 ha,(r"yE hw"ßhy> (주 ` ha,(r"yE hw"ßhy> rh:ïB. ~AYëh; rmEåa'yE 'rv,a] ha,_r>yI hw"åhy> aWhßh; 

~AqïM'h;-~ve( ~h'²r"b.a; ar"óq.YIw: 14)  그런데 ‘여호와’든 ‘야~ㅎ웨~ㅎ’든 
큰 소리로 이웃집 누구 부르듯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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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강 신약에 와서   마테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에서  
9. 아버지 예수는 하늘에 계시는 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가르쳐 주셨다  
  
  Pa,ter   h`mw/n    ò   evn  toi/j ouvranoi/j  a`giasqh,tw  to.  o;noma, sou\ 
 아버지 우리들의  그 안에 그   하늘  거룩게되소서 그 이름 당신의
  
10. 그리스도(Cristo,j)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anointed 기름 부었다)  
    시작하여 계시록 까지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o`  Cristo,j  VIhsou/j)  는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나온다.
   이 Cristo,j  VIhsou/j 는 성경책 어디서나 두 단어 다 대문자로 쓴다.  
      구스타프 다이스만(Gustav Adolf Deissmann)의 연구에 의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 낼 때는 이렇게 쓴다고 한다. 
   또 VIhsou/j Cristo,j 라고 예수를 앞에 오면 쓰면,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스타프 다이스만의 저서 ‘그리스어 성서와     
      어학적 연구’에서 밝힌다.    
   ※ 재림 주는 부활하신 주라야 한다 역사적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분이 재림하지 않는 재림 주는 모조리 가짜다.  
 11. VIhsou/j  는 [;WvyE 인데,  인명 여호수아는 ‘ה  h[]Avy>  구원은 야~ㅎ  
     웨~ㅎ께 있다. 에서   ה h[}Wvy> 예수가 인명으로 되었다.          
      (마태복음 1장 21절)
 12. 로고스 = 예수   John 1:1 
 VEn  avrch/|  h=n  ò lo,goj ( kai.  ò  lo,goj  h=n  pro.j  to.n  qeo,n (  kai.  qeo.j  h=n  ò  lo,goj ) 

 엔  알케- 에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에엔 프로스 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에엔 호 로고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VEn    avrch/|            h=n              ò lo,goj( 
  엔      알케-              에엔                호 로고스
              （미완료 직설법）imperf. ind. ＜  eivmi,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에     태초         계시니라            말씀이
  
 kai.  ò  lo,goj      h=n        pro.j  to.n  qeo,n( 
 카이 호  로고스      에엔          프로스 톤   데온
 and the Word     was      with   -  God,
     이  말씀이  계셨으니   함께      하나님과

 kai.   qeo.j        h=n         ò    lo,goj) 
 카이    데오스       에엔          호     로고스
 and   God       was       the   Word .
 곧   하나님    이시니라     이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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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  avrch/|    요한 1장1절                  tyviÞarEB.  창1장1절      
  관사 없이 쓰였으나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한 태초이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과 말씀이 존재했던 영원 전 태초다)

    시간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오래전 태초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시한다)    

  o ̀lo,goj 는  le,,gw  말하다( 말을 늘어놓다( 의견을 발표하다( 저축하다( 수집하다)

  lo,goj 는  ‘말’ ‘이성’ ‘우주를 통제하는 원리’ ‘자연의 생식 원리’ ‘우주를 통제하는  
            원리’    잠언 8장23절에 ‘하나님의 나타 남’을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 14절( 요한1서 1장 1절( 계시록19장 13절에 낱말은 같은 저자로    
           사용했다)

pro.j  to.n  qeo,n(  
pro.j  ‘평등’ 서로 대면할 만큼 ‘마주하여’  ‘친밀성’ 요한 1서 2장1절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kai.  qeo.j  h=n  o`  lo,goj)  kai.  o ̀  qeo.j  h=n  ò  lo,goj) 로 하지 않고 있다)

 o`  lo,goj  주어(   qeo.j 술어  

요한복음 4장 24절  pneu/ma  ò  qeo,j )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 1서 4장 16절    ò  qeo.j  agaph  evsti,n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은 하나님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관사가 있는 것이 주격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 
 Qeo.n  ouvdei.j   èw,raken     pw,pote\ 
             완직능 òra,w   
 데온 우우데스 헤오오라켄    포오포테  
 God noman has seen    never : 
하나님을 사람이 없으되 본   본래
 monogenh.j      qeo.j  ò   w'n   eivj to.n ko,lpon  tou/    patro.j   evkei/noj evxhgh,sato ) 
                현분단주남eivmi               A1직중 evxhgeomai 밖으로 인도 해 내다  
 모노게네-스   데오스 호  오온  에-스 톤 콜폰   투-   파트로스  에게-노스 엑제게-사토  
only begotten God the being in the bosom of the Father that one declared.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는 속에    품        아버지  (그가) 나타내셨느나라.  
  
 ※ 말씀이신 예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